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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려 나라 방송 언어 발ii ti제 
- 언어규법 몰작한 KBS l1V 뉴스 사루리 법벅을 충심요로 -

根
(생균관때학갔 영허영문했과 갔수) 

우리 나라처혐 온 백성이 같은 母語를 국어보 하며 한 겨레보 구생되어 았는 

l샤}는 01 서l상에 않지 앓다. 우리 껑우는 오쩌혜. 잖은 방 쓰는 한 겨레가 한 

냐라를 이루지 못하고 두 동갓 난 컷 이 문제라 장차 우리 나라가 통웠되면 아 

마 소수민족 언어 분제가 없는 나라 중 세상에서 가장 큰 나라일는지 모른다. 

찰쩨， 쏟교카 갈건싼 국어 문씨 때한에 처참힌 전챙융 치E고， 한 나라가 따키 

즈딴과 빵글따데시 투 q하로 갇라져 각짝 국씨릉 탕꾀하며 서물 철현지훤추가 

된 것을 보아도 우리 나라는 우선 이 점에서 여간 다행스럽지 않다. 그런데 이 

것삼 방엄 차이를 쭈시하고 3.꺼l 봅 것이고 좀떠 ;성얄하Jl1 보ó} 언어규범우로 

언에 발흉 문쩨에 야르변 여야치가 그것으폼 ￥흘낭 만품 :J쩡게 깐단 

한 것이 아니다. 이제부터 우리 나라 방송언어 발읍 문제플 살펴보기로 하쓴데 

우산 분엉국에서 빵송 엎어’ 와 거짚 칼음 뭇써럼 되어 없는 표준발‘ 의 성격 

생각해 셨기표 하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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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냐짜와 

역사가 오헨 나랴에는 양언이 많야 있게 tl}련씨 ï?, 학문책 연꾸 대성요로 

야 다듬은 표준말보다 -<(-히 려 자연 그대로의 방언이 더 가치가 있는 수도 었다. 

그쐐내 학사들의 악문적 관심사인 업어 ‘01혼.변슬 잠시 떠나 실제 업어 ‘사용’ 

면으로 와셔 ‘광7}통치/국민얀결/선친국 치향’ 깐은 연싸와 낀밀히 관계훤 나 

라 운제에 이트면 국어 정리. 표준어 확법 ·보급처럼 증요한 것이 없다. 그래 

서 표준어 문제늪 어느 냐라에서나 한자들셨다 풍치자， 정치 가률이 더 큰 

을 가져온 것이 사실이다. 그 좋은 예로 불란서 루이 13세 왕과 리첼리외 공 

작(duc de Armand Jean du P!essìs Ríchelíeu. 추기경/채상. 1585~1642) 써 일 

찌캉치 17세기에 불어 했준화 작업음 시작하여 훗늘날까지 줌기차게 이어Q고 

있는데 그 일을 맡아 해 온 젓이 바로 불란서 환립원 (L’Academìe !rans:aise) 이 

라싼 기관야다. 

오늘날 표준말옳 보급하는 데 가장 쓸모 있는 도구는 방송이다. 방송을 통해 

제때로 활 수 있샀 나랴는 행성능홉。1 ~i3고 팍닷l이 찢찰 

뭉쳐 강국이 될 것이고. 그러지 못하는 나라 사람들은 비능률과 갈퉁 속에서 

문명샤회암￡로서 품위융지가 에려찰 것 

이제 우러 나따 방송 언어 (z;':로 KBS lTV) 방욕을 관찰하낀 문제점 지척과 

해걸책 제시를 하겠는데 그것에 앞서서 BBC방송오로 유영한 영국의 예를 감깐 

살썩보기R 한다， 

. 영폭과 B영C영 

，쉽다한 역러 밑쪽으도 이푸어진 영국에 요준여 확립 ‘ 사용이 없었다면 아마 

대연재국 꺼설 자채가 붕가능했을 컷이다. 뺑국은 옛날이냐 치큼이나 지역참정/ 

민족감정 대결로 불을 뿜는 정도가 우리 나라 지역캄정 갈퉁보다 훨씬 더 격렬 

한 씻야건만 정치 7}- . 상저자 • 장교 , 새회씨쩨 지층이 표준여 발웅 샤용융 필 

수 의무로 여기고 거기에 더해서 ‘끼리끼리’ 정신이 아닌 fair play 정신 (심지 

어 敵에게짚 公lE해야 한다고 까르칩)으로 각민쩍 단결윤 성취2iß 왔다. 그것으 

로 대영제국을 건설했했J1. 그 제국은 역사장 딴 제국처렴 일시에 봇괴된 켓이 

아니약 지남도 51깨 영연방 국가를 영도하..:il 었다. 단일인족이라도 공공생활에 

서 릎준어 샤용용 못하첸 불햇하게 치역강청의 얘l가 때지만 복수 빗족이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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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같은 표준어 발음을 쓰는 사람들끼리는 神奇하게도 일체감이 조성되어 즐겁 

게 협통이 찰 되는 데에 표준어 사용의 필수성이 있는 것이다. 이 때 강력 접 

착제 같은 표준말 발음의 마술적 기능은 대단한 것이다. 이것올 유럽 선진국 

정치 지도자들은 일찍 알았던 것이다. 

영국에 방송이 

PSP (Public SchooJ 

는데 1922년 

지 이제는 BBC형 

이 다 아는 비‘이 

학교가 앞장서서 표준어 

것이 곧 표준어 발음을 지칭영찮 

나 표준어 발음으로 모법을 

발음의 대명사처럼 된 

4년 후 1926년에 아이 요짧엽싹 웰j슬차붙위원회 (The BBC' s Advisory ζαnmitt않 

on Spoken EngJish)가 구성되어 표준어 발음보급에 박빨 가했는데 그 초대 

위왼장에 桂冠詩A 브리지스 (Robert Bridges)가 취임했고. 나중에 극작가 버나 

드 쇼 (George Bernard Shaw)가 그 뒤를 이었다. 수십 년 동안， 사투리 발음을 

쓰는 사람은 취재대상이 되지 않는 한. BBC 마이크 근처에 얼씬도 못하케 했 

다. 지금도 우리가 BBC 세계뉴스를 들으면 그 정확하고 품위있는 BBC발음에 

매료되고 만다， η 

English) 

육부 장관이 학생들의 음성떤써 

1995년 10월 18일에 나흩 

교육부 장관 셰퍼드 (Gillian 

사의 일반 중굿풍악표 읍생영써 육장화 조치 발표에 대한 기사카 

학교에서 학생들의 읍성 영어 (‘.tt윷영어를 분명하게 말하는 능력W) 옳업성적을 

영어과목 성적과 별도로 기록하게 한다는 것이다. 분명한 말씨로 의사소통을 

잘못하는 사람은 취적이 찰 안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 그 배경 설명이다. 학교 

에서 음성 영어 훈련을 강화캉F는 운동을 주도할 위원회 책임자로 ITN방송 앵 

커맨 (영국에서는 news reader 라는 말을 더 많이 쓰지만) 먹도널드 (Trevor 

McDonald) 씨를 임명했다. 그리고 교육부에서 2년에 걸쳐 25만 파운드(약 3억 

1) 서울에서 10냈 이상 방송옳 썽취해셨 安모 박사(前 서올 공대 교수)는 
내용의 공정성용 불환 우씬 정확하 품위있는 BBC 발음· 때문에 
흘감을 느질 때자 었다. 양한다， 요ξ읍 서울에서 늦은 저녁시간에 

kHz. 또는 9.740 kHz로 BBC World Service 방송을 쉽게 틀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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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만 원) 예산 지원을 한다는 것이다 2) 영국에서는 지역 사투리를 쓰면 방송 

기자늪커녕 유명 백혔집 정원으로도 협칙이 얀 판다. 취직씨 환따 해도 발음이 

어느 직장해서냐 진급이 안 되쓴 댔이 영국이다. 표준알 1철솥을 국민단 

쉴 정착제로 인식하늠 즈c쏠한 정치 기숲의 원쩍 조종 내지 E우}가 쪼;생 결과가 

아닌가 한다. 

‘ 효춘말과 ‘합종효과 차이 

발음 방총은 정i휴가 어느 치역 작씬한태서도 불쟁셨 한 움을 사지 

않고 정치적 안정올 이루는 데 크게 주효할 뿐 아니라 실제로 행정적 능률을 

높이는 데도 크게 기여한다. 표준어 발음 사용이 행정 公報나 교육내용 전달에 

큰 작용옹 합용지 찰 알려 주는 파확책 보고서가 였따‘ 1985년 12월 

런던 타임스 Times) 제9면 미뺏기시탤 보면 방송에서 사3쥬라로 뉴스 

때 표준황 발섭로 들을 때보다 전당쫓과가 20% 장소떤는 것이다. 

이것은 영국 랑카스타 대학 심리학과에서 실험조사 결과를 발표한 것인데 뉴스 

를 들려 준 칙후 실시한 내용파악 시험성적을 보면 보통 그렇다는 것이다. 뉴 

들은 직후에토 그쩡지만 여러 달 컸예 과기에 들은 내흉흉 회장시켜 보아 

시 사투리로 활용 첫은 기억이 쩔씬 떨써진다는 것이냐‘ 쩍y 사투리 

때문에 생71삼 씬섭이반. 행정버풍륜에 대한 인식이 있니떤 씩느 정부가 

사투리 투성이 공영방송 또는 봉공방송 (public service bro뼈casting)올 마냥 보 

고 그냥 놓아 두겠는가? 오로지 이런 엄연한 사실을 모므는 무식한 사람들의 

젓R반이 사투리 박r향흉 바관 · 묵인 · 혀웠할 켓이다. 

1995년 10월 9일쑤터 l주일간 필까는 빽서있 틀락스칼씩에서 열 

유네스코 IAA 싹셰쪼썽예술협회) 제 짜 쩡헬에 참석할 지회까 았었다. 거 

기서 가까이 만난 십여 개국 대표들에게 각각 자기 나라 뉴스방송에 사투리가 

섞이는 정도를 조사하는 셜분지를 돌렸는데 여닮 나라(덴마크. 멕시코， 베네수 

뺑라‘ 불란서. 스훼덴， 힐혼. 핀란드 •. Q.주) 대흠가 대답을 해 보내 왔다. 100% 

발음이라고 대당한 것이 여닮 짱 야섯이고， 지역뺑언 말음이 10% 

ι) .:::r헤냐 全A數育 道벚요jξ 강 알려친 용門i옮統늠 원래 표준영어 발읍의 맥을 잇는 
곳이므로 이제 와서 무슨 조치를 새삼스럽게 취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것은 필 
자가 최근 11월 중순. 하순 2주일에 걸친 영국 명문고교 순방시찰 중 Harrow School 
의 C.H. Shaw 선생한태서 직접 들은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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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20% 섞인다고 대답한 것이 각각 한 나라씩 있었다. 그런데 우리 나라 

KBS 1TV 밤 9시 뉴스에 사투리 발음이 섞이는 정도는 무려 70%나 된다. 이것 

은 실로 남이 알까 두려운 창피스러운 정도인 것이다. 

N. 우리 나라표준말 

우리 나라 표준말은 천 년 이상 수도권 지역인 경기도 복판 서울말이다. 그 

러나 수도권 말이 항상 자동적으로 표준말이 되는 것은 아니다. 표준말 조건은 

어느 나라에서나 결코 가장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방언이라야 하는 것이 아니 

라 가장 많은 사람이 찰 이해하고 ‘듣기 좋다”고 하는 방언이라야 한다. 그것 

이 영국에서는 BBC영어인데 이것은 결묘 런던 지역 방언이 아닌 것이다. 이태 

리 표준말은 수도 로마 지역방언이 아니라 훌륭한 문학전통율 가진 피렌체 말 

인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듣기 싫다고 하는 지역방언은 수도를 그리 옮기고 

수백 년이 지나도 표준말이 되지 않는다. 

우리 나라에서 어느 지역 사람이나 가장 “듣기 좋다”고 하는 방언은 서울말 

이다. 이정민 교수 논문올 보면(李廷웰 1981 참조) 남한에서 경기도 밖 타도 

사람 75% 이상이 서울말올 듣기 좋다고 하고 서울 · 경기도 사람은 92%나 서울 

말이 듣기 좋다고 한다. 전 런던대 (SOAS) 한국어 교수 킹 (Ross King) 박사가 

국제한국어교육학회(1992 연세대)에서 발표 중에， 함경도 방언에 가까운 ‘고 

렷말’ 올 쓰는 소련 교포말을 인용 소개한 것을 들으면. ‘자기들이 쓰는 말은 

‘거적대기· 같은데 서울말올 들으면 마치 .비단결’ 같다고 했다는 것이다. 어 

쨌든 우리 나라에서 서울말/표준말 발음으로 방송을 할 때 가장 큰 환영을 받 

으리라는 것은 툴림없는 일이다. 

그러면 비단결 같다는 서울말 발음을 제대로 하는 비결은 무엇인가? 그것을 

음성학적으로 말하면 이야기가 공연히 어려워지지만 우선 모음 9개 (a e 0 e 
ouvw j)를 제대로 내야 한다. ‘에/애， 으/어. 구별은 물론 ‘어· 字의 두 가 

지 읍가 /0/와 /Y/가 (‘丁써 /鄭써’ 또는 ‘적어 (筆記 jaugau)!적어 (少를. 

jeuhgau)’처럽) 무의식적으로도 저절로 구별되어 나와야 한다. ’의. 字의 제 음 

가와 딴 음가 세 가지 (가형 ‘意義의’= [: 으이에] )를 제대로 가려 쓸 줄 알 

아야 한다. 거기에다가 긴 모음. 짧은 모음이 정연하게 리듬을 맞추는 것이 필 

수적이다. 그리고 반 모음 2개， 자음 19개를 쓴다. 거기에다 소리 크기. 높이. 

빠르기. 억양이 제대로 맞아야 된다. 일반 언어학자들의 통설을 적용하면， 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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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언을 쓰는 사람은 서울-경기도에 와서 내입 3대를 살아야 이것을 다 배윷 수 

었다 하지만 음성학 훈련을 통해서는 아주 빵리 배윷 수 있다. 이야기를 웹게 

위해셔 서울말/표짧얄 발융 사용자 예룹 들어 환다. 과커에 방송을 

그 말소리가 찰 알려진 사람툴 중에서 우연히 이륨이 먼저 떠오르는 대로 몇 

적어 봐역. 이회용 남핑 우， 이서구， 죠풍연， 최규하.쳐1 익， 

강영숙， 임헥급. 이계진， 주상현. 춰볼암， 십상순 • .2.승룡'" 샅음 분틀이 ￡함 

될 것이다. 이런 사람틀의 발읍윷 90점 이장이라 할 때 우리 나라 TV 뉴스 방 

발음은 몇점이나 헬까? 쳐상부터 그 점수를 째;껴 보료 한다. 

V , 우려 L}라 TV츄스 발황 

짧은 기간 동안에 단 한 사람이 방송언어 발음을 관찰할 때 방송 전체를 대 

삼윷 #는 없지 않은가? 싼찰 초정홉 어디어} 맺출 껏 7 우선 이 

방송. 저 방송， 라디오. 텔레비전i 이런 프로， 저런 프로를 예비적으로 두루 

대깡 들어 짜t:}가 뉴갔 방송.:1 종에도 식한 사R꾀자 가창 뺑이 쏟야치는 

KBS lTV 져녁 9시 뉴δ:에 초점강 맞추기쇼 쨌다. 

펼자가 더러 국어냥독대회 (대한음성학회/한글 학회) • 영어웅변대회 (KBS) 심 

찰 때 싼 것처럼 방송기자 한 사람， 딴 사람의 이릎을 써어 가 

며 그틀의 발음(자음 ·모음 ·길이 ·높이 ·크기 ·속도 ·억양 동)을 종합적으로 

관창 기록하기옆 했다‘ 행가는 밥은 정확섯윷 4동당Q5'. 나누여 점수화종~71로 

관찰 혹은 장기간 매일 환 것이 아니라 필자 샤정에 따따 주료 1995 

년 8월부터 10월 사이에 MBC TV 밤 9시 뉴스를 서너 번. SBS 저녁 8시 뉴 

얘여첫 했， KBS TV 밤 9시 뉴스흘 열 번 황， 싼전 무작위 우연선핵으 

로 관찰 기록했을 뿐이다. 그러나 요즈음 방송 언어 발음 실태는 방송놔마다 

그1율 그날 비숫한 형현이므로 이 췄만 가지낀도 전체륜 조갑(鳥觸하는 때 크 

3) ‘Television' 의 영어 발음 한글 표기는 대학 교수의 글에서만 무려 열세 가지가 수 
집되었는데 영어 읍섯학 전공자인 휠자가 보기에 어느 켓도 영어 밥음 답지 양다. 
긍 여기서는 필자자 영어를 하고 있는 젓이 아니니까 0]런 외국어를 쓰지 않고 

쑤리말이 월 ‘태레비’ (외래어)즐 씀다. '95년 5월 25일 (기\:) KBS lTV 밤 9시 뉴스 
에서 유근찬씨도 영어 야닌 우리말 .테레비’로 발음했는데 제대로 썩 잘 한 것이다. 

나라 명색 ‘지식인’ 중에쓴 국어 발음에는 판심이 없고， 91-"양어 발음에만 관 
0] 있어 j렌지‘ι般語學 상식 0] 모자라 그런지， ‘外來語. 썼기업올 

표기법으로 잘못 아는 사람이 많은폐. 어서들 이 迷홍에서 벗어났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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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부족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 

1. MBC TV 밤 9시 뉴스 밭옴 

'95. 10. 25 (水) 21 인 

찰한다 

웬만하강 

모자란다 

안 되겠다 α “) 

21인 평균 65점 

’ 95. 10. 27 (金) 25인 

잘 한다 (90점) 10인 

웬만하다(70" ) 2 .. 

모자란다(50" ) 12 .. 

안 되겠다" 

‘ 66점 

’95. 10. 28 

찰 한다 (90점) 5" 

웬만하다(70 “) 3" 

모자란다(50" ) 7" 

안 되겠다(10" ) 

64점 

※ 3일 평균 65점 





’95. 9. 12 W 16인 

한다 (90점) 

웬깐하다(70 " 

모자란다(50 " 

안 되겠다(10") 2" 

16인 평균 58첨 

23 (月) 1 

한다 (90점) 

웬안하다(70 ，，) 3" 

모자란다(50 “ 7" 

안 되겠다(10") 0" 

껑균 70점 

저녁 8시 

?‘ KBS lTV 밤 9AI 듀A 밟음 

’95 8. 22 (火) 22인 

찰 한다 (90점) 5인 

웬한하다(70 ，，) 3 n 

핏자랜다(50" ) 

겠다(10" ) " 

56점 

22인 명균 47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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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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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8. 25 (金)인 

'95 

잘 한다 (90점 3인 

웬만하따(70") 3" 

모자란다(50") 13" 

안되쨌다(1 0 ，，) 10" 

29인 혐담 

28 (月 24인 

삶 판다 (90척) 6인 

웬만하다(70" ) 4 " 

모자란다(50" ) 6" 

안 되겠다(10" 

24인 평남 

’95 8. 29 0<.) 24인 
씬다 (90점 2인 

원i맡하다(70") 5 " 

모자란다(50") 5" 

착겠다(10") 12" 

50챔 

24안 녕균 38점 

8. 30 (水) 23인 

잘 한다 (90점)인 

웬만하다(70 ，，) 2" 

도자란다(50 ’‘ ) 6" 

안 되겠다(10 ，，) 12" 

23인 평균 β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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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8. 31 (木) 26인 

잘 한다 (90점) 3인 

웬만하다(70") 3" 

11 " 

9 “ 

26인 평균 

'95 9. 1 (金) 24앙 

철 한다 (90점 4인 

웬만하다(70") 3 “ 

모자란다(50 ，，) 7" 

얀 되겠다(10" ) 10" 

24인 평균 

6인 

2 " 

캡
 

균
 

퍼
컨
 

” 

-
인
 

9 

6 

-
경
 

% 

m 
-뺨

 뺏


자
 E 

-

모
 안
 -

인 

3인 

2" 

11 " 

5" 

21 인 평균 48점 

※ KBS 1TV 밤 9시 뉴스 발음 10일 평균 46점 (닥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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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밭옴 문쩌|챔 분색 

문학평론가가 작가에게 자극율 주듯 음성학자가 방송 언어 발음올 체계적으 

로 비판하연 재선에 도움을 주겠건만 우리 나라에서는 음성학자 수도 너무 척 

고 외국 학자릅쳐렴 개인 말씨 밥음윷 표기하거나 그것을 주제로 논문윷 쏟 예 

도 아직 없는 찾하아‘ ζ ↓ 딴 냐라에서는 특정인의 발음을 

대상으로 

60년 전 영 

수가 많다. 가령 워드(Idll 

성탄절 담화와 미국 

저서에 실은 것을 비롯해서 

(Luke van Buuren) 이 국제음정합회 

발표한 영국 수상 대처 여사의 방송 대담 발음 정밀 분석 (van Buuren. 1988) 

에 이르기까지 음성학적 고찰 결과를 볼 수 있다. 

표준말 발음으로만 방송을 하는 곳에서는 방송인의 말음올 새삼 문제 삼아 

논문을 쓸 거리가 없을 터이라 저명인사 발음이 논문재료로 동장하지만 지금 

우리 나라에서는 대통령의 발음보다 더 문제 되는 것이 직업 방송인의 발음이 

다，') 방송키차싸 확ì1}훤의 01챙흉 밝히면서 그의 발음을 규법적 황유파 비쿄하 

는 일이 음썼학 띤구가 한 혐재 우리 나라 학계에서 아직 

명되는 당사차뚫α} 땅혹해 환찬χ1 르지만 연구자가 그들 자연인에 

의가 없을 뽕 싸녀짜 ζl쓸회 춧Q的 우수성 같은 딴 면을 존경하떤샤 

에만초점융 

할일이 아니 

본당자들은 부끄러워하거나 

업띄엄 고찰한 경우에. 더 

진 사람들이 우연히 관찰기록 대상이 되지 않은 수도 있을 것이다. 좀더 부끄 

러워해야 할 사람들이 있다면. 수십 년간 사투리 방송인을 채용해 온 방송국 

수뇌부 사람들이 그들의 표준 발음에 대한 인식 부족을 부끄러워해야 할 것이 

다. 공영방송을 감독하는 정부나 국정감사를 하는 국회의원들(특히 야당의원들) 

이 지금까지 수십 년 동얀 샤투리 방송을 전혀 문제 삼지 않은 그 지식 정도. 

의식 수준히 우려씌 룩마져 수치싫 따름이다. ’95년 10월 하양， 

이 논문을 셨는 용싼 노태추 웠았 파문으로 날마다 전국이 

느낌을 대변혜서 1995년 8월 
얄음을 찰못하는 김영삼 대통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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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게 보고 멸리 헤아리면. 그것을 보도하는 방송기자의 사투리 발음 문제가 오 

천억 원 돈 문제보다 더 심각한 국가적 문제인데 그것을 느끼고 아는 언론인， 

정치인. 흩g世家는 몇 사람이나 되는지 ? 우리 국민이 가난을 벗은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온통 돈에만 관심이 있고， 다른 차원에서 그보다 더 중요한 말에 

는 아직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닌가 한다. 

그럽 지금부터 관찰 기록에서 큰 문제점으로 부각된 사항융 분석해 보자 (존 

칭 생략). 

(1) .으J어· 혼동 내지 미불화 

’95. 6. 4 (이청수금모습]→[건모습](겉모습) 

8. 4 (안일만) 정폭→ 중폭(增뼈) 

8. 29 (이춘호) 극정→걱정 

8. 30 (강석훈) 서물다성명→[스물따선명](스물다섯명) 

* 그밖에 성창경， 신성범. 오금주， 정수원. 서영명 (sbs 허원제)…도 

.으/어’ 를 혼통한다. 

(2) τ/鄭 혼동 

이 경우는 음질 (quality) ， 음량 (quantity) 이 모두 구별되어야 하는데 한글 

원고로 구벌이 안 되기 때문에 MBC 엄기영 씨를 비롯해서 너무나 많은 사 

람이 틀린다. 그래서 나머지 거명을 생략하지만 뒤쪽 모음 (back voweI)에서 

‘頂上 (jaungsahng) /표常 (jeuhngsang) , 先手 (saunsou)/選手 (seuhnsou) , 쩍 어 (筆

記， jaugau)/적어 (少를， jeuhgau) ...... ’를 혼동하면 마치 앞쪽 모음 (front voweJ) 

에서 ‘애/에. 를 혼동하는 것과 똑같아서 앞뒤 대칭 모음체계가 일그러지고 서 

울말/표준말이 되지 않는다. 말할 때 100% 구별하는 사람도 한글 원고를 읽올 

때 곧잘 틀린다. 이것을 구별해 적지 못하는 데에 현행 한글 맞춤법 최대 맹첨 

이 있다. 

(3) 째/애’ 혼동 내지 미분화 

'95. 8. 25 (성창경) 채고→ [:혜고](最高) 

8. 28 (장한식) 새력→ [ :세력](勢力) 

8. 30 (김성모) 재명→ [:세명](三名) 

8. 31 (김인영) 체정 (制定 7)→[재정](財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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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6 (용태생) 헤여섬명→[:때여선명](때해섯명) 

* 그박에 김용석， 김의철. 김충환. 박재용. 방석준， 백운기. 이준희， 
이홍철， 장기철. 한재호 (sbs 이찬휘) ...... 도 ‘에/애·를 혼통한다. 그 

리고 더러 김종진도 그헛쌓 혼동활 때가 있다. 

(4) 모음 길이 혼동 
이켓돗 현행 한룹 맺춤법 표기삿 구별이 얀 되논 것이라 쌓이들 틀려지반 표 

기방업만 고안되떤 라도 쉽꺼l 구별해 할 수 있을 씻 αl 다. 이 접에서 

현행 맞춤법은 가령 영어 eat/ìt. feel/fil l. .. 을 샅은 첼자휴 적고. 문팩에 따라 

뭇과 발음을 구벨하라는 것과 칼다. 한글 맞춤법 表音末備點 보완이 시급하다. 

.95. 4 (.용~영 (帶劍)쩍:매검 (大월) 

8 ... (박영환) 상공 (商工 7)→:상공 (上空)

8. 22 (성창경) :바다→바다(海) 

28 (권춘병〉 ‘빵얀(했'-7 →양안(方짧) 

’ (박태서) : i.i.: (郵? (軍)병 

8. 28 (김형큰) 한정 (움멈靜 7)→:한정 (限定)

8‘ 29 (박태서) :7}Ã~ (石覆 7)→까재 (家財)

(홍치형 (假傳 )제품→가천 

8. 31 (김형근) 고철 (高哲 7)• :고철 (古鍵)

8. " (안형환) 조기 (石首魚 7)→:조기 (早期)

24 (sbι컴핵민) 무장(無屬 7 →:부장댔향) 

*그밖에 강석훈. 김인영， 김충환. 박찬욱. 신성법. 이재호， 이희찬. 입 

황근， 장한석， 정수원 퉁 밥은 사람이 뭇읍 길이를 창못 발음한다， 

(5) 샤이된소리 유쭈 

’95. 5. 15 (김 홍) 

26 (성창칭) 

4 (박재용〉 

8. 22 (박태서) 

찰 싸는 • 잘:사는(生) 

[소업]혹파떠→[솔립]혹펴려 (쏠잎，，-，) 

찍(元格7 →:원격 G훌蘭〉 

원쩍(元格 7)→:원격 (遠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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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漢字 모르는 사람들이 隔과 格을 구옐 못하는 데서 유추현상으로 

착오민떼， KBS편쩌 한국어 발음 떼싸전’ 자체에 δl 발음이 

있다. 

〈참고) [간격](間隔) 

[씬껴](人格) 

8. γ (흉때영) 

8. 22 (장혜윤) 

8. 30 (이창룡) 

8. 28 싼빵환) 

8. 29 영장훈) 

10. 24 (이일화) 

부정쩍〈不正쩍 7)→:부정적 

일쌀(1 . 3)은 →:일(事)삼은 

창꼬→창고(슐庫) 

금본웠단본적 

(不法)

-‘ ” 

10. " (깡석훈) 방뺑→방법 (方法)

10. "어동채) 정쩍 絡 7)→:천꺼 (훨擊) 

* 때훌」의 경우도 漢字 모브늠 사람들이 활파 格을 떤빌 못하는 데 

서 생긴 착오인데 KBS 편저 발음 대사천 자체에도 툴려 있다. 

[ :진격， .반끽공썩… 앓) 

[:인쩍쯤석성혁…(-格) 

(6) 수의적 자음접변 문제 

‘국민’을 [짱민]으로 양용하는 것은 국어에서 뭘션석 01지만 ‘었빈’윷 [입민] 

쑤혐 발음학습 섯은 펼앞적 αl 아니라 α 곳에 따aj. 선택하는 수의적인 것어 

다. 이 때 자음접변에 따른 쉬운 말음은 집안에서 가족끼리 편하게 말할 때， 

i 친구환껴려 사석에새 。1무렇게냐 할헛- 때 주핫 졌는 것이 사윷알 관행언 

’ 공석에사 정중히 말 활 띠} 이 덩 넘어가는 쉬풋 발음잘 셨변 다소 

례하거나 마련하거나 무석하게 들린다는 것이 표준어 사용권 사람들의 언어감 

각이다. 뉴스방송에서 이런 발음을 쓰면 물론 호감을 받지 못한다. 

5. 1잉 (이챙수) 

5. 25 (용태영) 

5. " ( " ) 

8. 김명화) 

8. 8 (이준희) 

급보자 > ，설보기 

첨만원→천만왼 

형금→ r헝금(現金) 

남민썩난민(難民〉 

점면→전떤(全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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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장기철) 

8. 14 (김인영) 

8 .22 (김성모) 

8. " (얀일만) 
8. 28 (창한석) 

8. " 

8. " 

8. 

8. " 

8. 

8. 30 (임창근) 

8 ... (박상범) 

8. 31 (장동훈) 

8 ... (염경철) 

8 ... (강석훈) 

10. 셨3 (생창갱) 

(7) 

’95. 8. 

8. 

8. 

8. 29 (김형근) 

8. 30 (장기철) 

8. 30 (용태영) 

이름바→이른바 

함반도→한반도 

땀판→딴판 

정국(政局 7)→천국(全國) 

중비→:준비(遭簡) 

급본쩍→근본적 (根本的)

물→:선물(簡物) 

짱강히→완강허 

용봉투→:돈봉투 

물→:건물(建빼) 

섬발→:선발(選技) 

점북→전북(全北) 

위 암부→위 안부 (愚安챔) 

유앵가→:유엔 (UN) 과 

유임물→유인물(油印物) 

쌍코→않고[안코] 

는
 ] 

] 

딘
 
서
 

서
 

-
「꽤
 l 

깨
 

un 

켈
 단
 

Lt 

칸
 

rr 

‘
킹
 ;
「
세
↑
 
서
 

-
서
 

한
 F 
** 

패
뻐
 
헨
 빼
 

μ
”
 
u%” 
‘
시
 낀
 작
 
μ
r
 

윈
 렐
 키
 .
→
-
、
씨
 

.
켜
 

• 

• 

는
 
서
 

• 

서
 

년
 
알
 
아
 
에
 
얀
 
에
 

악
 
복
 
작
 
집
 
착
 
석
 

용
 

시
 

고
 
시
 
참
 

10. 24 (김의철) 추적아는→추적하는[-카는] 

*유근찬 씨도 ‘핵확산’을 ‘핵확산’으로 발읍한 적 이 더러 있었다. 

(8) 

일본 

것인데， 

, 대판. 풍신수길. 이둥박문， 시 

방송에서 우리 훌字音 대신 

끝날 무렵 조선총독부 강제명썽 

‘앵무새 놀이. 가 50년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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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마땅허 再꿇하고 싶지만， 필자가 이미 여러 번 지적한 것이므로 생략하고 

(兪萬쨌 995 

‘95. 5‘ 14 (총지헌) 

6. 4 (이챙수) 

(용태영) 

κ 4 (유갔찬) 

8. 9 (박송규) 

8. " (씨종희) 

8. 11 (백운기) 

8. 22 (갱총진) 

8. " (이홍철) 

8. 25 (써재호) 

8. " (이정훈) 

8. 25 (용태영) 

8. " (강석훈) 

8 ‘ 찌6 (쌍 

8. " (백수연) 

8 ‘ 30 (서영명) 

8. " (이춘호) 

6 ‘ " ( “ ) 

8. " ( .. ) 

9. 성창경) 

9. " (sbs서쌍기) 

10‘ 25 (청화) 

기확싼다. 

앤날샤날 

올말→월말(月末) 

[하01따]→ [함니 다](합니다) 

[이쓰미다]→[이씀니다](있습니다) 

백구→붓구 

새벽→새벽훌) 

[복사[복사複寫〉 

시운→:쉰 (50) 

[넙꺼]→ [널꺼넓게) 

서슴치→[서슴찌](서슴지) 

시운싹션 (50) 

시운→:쉰 (5이 

[발생[발캠發生〉 

만하→:만화(漫畵) 

[일사]→ [일싸(1-4) 

이언하→:이원화(二元ft) 

[발사처→[발싸쳐1]] 

문시→문써(文民) 

고시→고써 

[활룡]→ [화룡](폼用) 

[색소]→[색쏘] 

퍼센트→퍼센트(%) 

[필료]→ [피효必要〉 

*월 23쟁 KBS 유근찬 써가 ‘평操’릅 ‘적나싸’로 활용한 것왔 찰 

것이다(李熙昇 : ‘국어 대사전’ 훌正增補版. 1982 참조) . 더러 ‘적나라’ 

표기한 사전씨 었지만 그것은 국어 ;靈頭흙않빼을 모르고 활 못 썩 

은 것이다. 같은 예로. 꽤내주’ 俠來週)를 내래주’ 라 하면 말이 되는 

? (兪算뺑. 1991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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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r끊어예마/끈에따/끊치다」와 「애물다/영글다/영글다」 

‘끊다‘획 피똥챙은 서옳말로 ‘짱이다’와 ‘끊어지다’ 두 가지자 었는떼 요즈옳 

납부방언인 듯한 ‘끊기다’가 북상하여 방송에까지 자주 나오는데 문제는 그 발 

용이다， 첼차에 따라 ’쟁카다 1칼음하는 사짱파 ‘끈지마’로 앞용하는 샤람이 

있는데 이 말은 원래 서울말이 아니기 때문에 필자로서는 어려서 들어본 적이 

것써 표준망장이라고 판단혈 수 없따， 어쨌든 우연허 관찰 지간 

들은 바는 다음과 같다. 

’95. 8. 9 (정규웅끈기다] 

8. 28 (쭈뺑 회 판긴] 

그 다용， ‘여흡다’는 열애가 씩는다는 쩔인데 15세기 옛글에는 ‘염딸다’로 

혀 있다염글다.를 자읍접변으로 쉽게 발음하면 [영날다]가 되는데 이 옛말 

서웅에서 번 지방에사는 아찍또 많싸 쓴다.~러나 ζl것은 에디까지냐 

말I이나 ‘비표춘어’임에 틀림없다. 8월 29일 뉴스에서 박 모 기자가 ‘여물다’ 

대 신 ‘형끌다·륜 썼는테 팡이 풍흉 기챈흉 내 71 쉬해서 사골발흉 쓴 껏헬까? 

(10) 띄어 엮는 냄파 억양 

KBS lTV 밤 9시 뉴스에 나오는 방송 기자가 50명이라면. 장석훈. 김용석， 

칩의철， 칭형곤， 박재용， 성찬?쌍， 신성 1셉， 겠훈법. 용때영， δ1 재광， δl창황， 

이춘호， 장기철， 장한식， 최기화률 포함해서 약 30명씀은 사랍에 따라 억양이 

에상하갔 되어 영는 법써 부자션스러우며. 이야지하돗 찬근하찌 말할 총을 :t_ 
르며. 마치 시골 농가에서 옆집에 대고 소리 지르는 늦 마이크들 들피노 악을 

많다 문맥에셔 의비장 중갔썽 여부에 따따 딴어 l성광 강약 조절흘 

해야 송}는데 그젓을 안 한다. 발씨 속도쏘철도 찰 못해서 공연히 빠르게 하다 

문창 창에 까셔 ‘ .. 하끄 말했즙니디’ 부분딴 찬천허 또박또바 잘 

는 사람도 있다. 감정이 개입될 펼요없어 담담하께 사난사근 말하면 될 보도내 

흥도 무깐 영티려 시 땅책}듯 형탄조~ 묵뚝 챙에 외치는 이유는 무엣얀가? 

한 마디로 말해， 서투른 낙민학교 아이들의 부자연스러운 낭독 수준을 넘지 옷 

사람이 너무 짧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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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KBS의 寶石과 雜石

KBS는 1927년에 방송을 시작한 경성방송국을 前身으로 한다. 1933년 4월 

26일 우리말 방송을 제 2방송이라 하여 따로 시작한 JODK시절을 논외로 하더 

라도 KBS는 가장 오랫동안 우리 정통 표준말 전통을 이어오는 우리 나라 대표 

적 방송기관이다. 역대 유명한 최상급 방송인의 일터였으며 지금도 아마 표준 

말 발읍면에서 가장 우수한 인력을 제일 많이 확보하고 있을 것이다. 1983년 

부터는 KBS 한국어연구회라는 방송언어 자체 연구기구도 가지고 있으면서 방 

송언어 순화에 온갖 정성과 힘을 쏟고 있다. 그러나 그것을 비웃듯 같은 방송 

국 안에 완전히 다른 부류가 있다. 최근 삼사십 년 통안 방송기구가 급격히 거 

대하게 되면서 무슨 기준으로 방송인을 뽑는지 음성 언어 발음기준 없이 뽑혀 

들어온 사람이 많다. 그래서 KBS는 발음상 최상급 방송인을 확보하고 있는 반 

면에 한 지붕 아래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최하급 방송인을 아울러 모아놓고 있 

는 것이다. 특히 그날 그날 소식을 종합 보도하는 밤 9시 뉴스에 퉁챙}는 특 

파원이나 방송기자의 음성 언어 실태를 듣고 보느라면， 위에서 수많은 항목을 

들어 지적했듯이 실로 기가 차고 지긋지긋할 정도로 저질인 것이다. 얼마 전까 

지도 불경스러운 표정으로 시청자들을 노려보면서， 한 문장안에서 말하는 속도 

가 빨랐다 느렸다 변덕스러워 알아듣기 힘든 데다가 모음을 무성음화하는 이상 

스러운 개인적 버룻 때문에 특히 청력이 나쁜 노인들 간에 무슨 소리를 하는지 

알아듣지 못하겠다고 불평이 드높았는데도， 그런 방송인이 언어 밖， 화변 밖 

딴 쪽에 무슨 매력과 능력이 있었는지 몇 년씩이나 뉴스 진행을 맡은 예도 있 

었다. 음성언어 면에서 KBS는 옥석혼효(玉石混협)로 명예를 잃었다. 

vn. 휘갑:제언 

1. 방송기자 선밭 기준 

KBS에서 방송기자 모집을 하면 10명 뽑을 때 600명 이상. 20명 뽑을 때 

1.200명 이상씩이나 응모자가 몰려 온다고 하는데 이 60: 1 이 넘는 경쟁률을 

가지고 저다지도 형면없는 방송기자를 뽑은 것은 선발기준이 상식이하로 잘못 

되어 있기 때문이다. 방송인을 뽑는데 음성 국어 실력. 표준어 발음 실력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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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먼저 보지 않고 도대체 무엇을 보는가? 영어나 일반상식은 2차. 3차 문제 

인데 그씻싼 보고 뽑는가. 얼굴만 셨고 뽑는까? 저}안컨대， 

성녹츰 쐐트만으잖 ;성멜 예비심사확 거쳐 댔집씬원의 수값 족할 

넉넉잡고 20배수를 뽑아 그 사람들만 가지고 영어건. 상식이건 다시 시험올 

보여 최좋 선발을 함 켓이다. 그헛껴1 한다면， 문떳사회 시첫자통 모욕하논 샤 

투리 방짱 대신 선진잖답게 모두가 쓸기 좋아하양 표준말 합융 뉴스방짱윷 

할 리까 없다. 

2. 웠 방송E빼 대한 예우 

방송에서 우리 정통 표준말의 맥을 잇는 사람들은 우리한태 보석같이 귀한 존 

재요， 우리 문화의 가장 높은 가지에 핀 아름다운 꽃이다. 이들은 스스로 크나 

큰 자부심찮 가질 반하처만， 그성따쪼 우리 자회까 그들의 까지품 인정하있 

경해야 한다. 그들에제 합당한 여I..!유출 할 줄 쌓아야 우리가 입둔 상석쏠 

문명사회인이라 할 수 있다. 任흰根써 이래 천재적 방송인이 한창 일할 나이에 

방송 져ßl션올 버리고 뎌 좋다는 훗찢 찾아 나싼 예는 무엇윷 쟁않}는가? 

정확한 양용으로 C성썽이 별처렴 썼δ↑던 방총천째들이 무증 상무니. 

무슨 위원이니， 의원이니 하는 다른 차원으로 내려가거나 심지어 딴 나라로 이 

민까지 가는 것을 보면 참으로 섭섭하고 가슴 아프다. ‘A間文化財’ (무형문화 

재 보유자) 이상의 값진 존재들에제 l깡송국찌나 사회나 문화계까 어떤 

했기에 그짤이 마찔 놓을까? 싼 l내라 같겹 액화점 점원5샤 되지 

음상 저질인 방송인들 때문에 날마다 괴로움을 향}는 우리 국민이 이제 다 같 

이 반섯하깃 대책을 셰흉 때가 왔t:}‘ 

3. 사를리 밭옴 발솔Jl자에게 ξ2.1는 충언 

된 빵송 웠고를 성수 없이 찰 

上聲짧:으로 긴소찌 졌시. 올련웠()으로 사이된소리 표시， 밑줄 써 

(강한 정도에 따라 한 줄， 두 줄. 석 줄짜리 밑줄)로 강조 표시를 해야 한다. 

그런데 표준말 발음이 아예 안 되는 사람에게는 특별히 총언을 드리고 샘다. 

표준말 발융의 어느 한 요소라도 저l때로 안 퇴는 젓이 

서라도 고쩌야 한다. 아행히 음성헬 훈련을 밭슬 수 있으1션 똥밖으로 1i.파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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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다. 우리 나라에 음생학 전문가가 새벽 하늘 별보다도 더 드물지만 그래도 

있기는 있 ι}까 방황씬이 뭇만 있떤 길은 있 혹시 노력해 고칠 

없는 사랍츰 어서 마익3.뜰 놓고 쩌IJ2심으로 울헥나 방송국 당 업무를 말처나 

아주 방송국을 떠나 적성에 맞는 딴 직업을 택할 것이다. 왜냐하면 방송인은 

시청자외 밤용이 좋야야 발할 맛이 냐갔 그날 _'].1날 출거운데‘ 용쯤말 발용요;갔 

중 한 항목반 결여되어오 시청자획 찮올 ).}는 % 둘째요， 첫째， 말하쉰 

람 스스로 느낌이 찜찜할 것이다. 그것이 여러 해 누적되면 결국 그 사람 인생 

을 그늘지게 하고 만다. 

4. 한글 서톨원 補짧하자. 

서울밥/푼준말 발음이 봄에 밴 사람뭇 한글 했j1름 읽을 때변 웹}돗 자연갓 

렵게 되 않는 것은 한설 맞춤법 i쫓￥찢未備點 씻어 3크다. 훌걱씀 영어 

일단 배위 풍으면 대재 엎제나 제대혹 읽을 수 잃지만 한글 담에 경우는 서양 

각국 로마자 철자에 비해 허술하기 짝이 없는 현행 맞춤법 때문에 아무리 유석 

한 사람잖 분팩 없이쓴 져1대로 못 

한글이 우수하다는 것싼 그 字짧 우수하다상 쌀아지 결코 짧법 이 

다는 뭇이 아니다.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인데. 보배같은 한날 字母

를 꿰는 법이 서툴러， 예컨대 ‘밤밥’ (bahmbab. 훌飯 [:밤밥])인지 ‘밤밥’ (bam 

。’bab. 경웠짧 [밤뺨])인지， 또는 ‘성쳤’ (seuhngjllug. 뿔助[스C성정얀지 

(seuhngcza얘. 性的 l수성쩍]) 인지 ‘성적. (saungjaμg. 成績)잎;:<;1. 또는 ‘살 장’ 

은 [살뜸] (sa1 c'dud. 如買， 사다〈미래)). [: 살듣] (sah1 dud. 如生， 잘다〈현재)) • 

[ :살뜸]에 c’dud ~n품， 살다〈미래” 종 어느 갯엔지 문맥 ~ol싼 아무보 보 

른다. 그쐐서 학교에서 책얘 발음교육융 지금보다 백 배 강향해야 하는데， 

심하게도 아직은 그냥 내버려 두다시피한 상태다. 

자기 나라 표준말 발음도 제대로 모르는 사람틀이 이런 맞춤법을 가지고 당 

장 한글전쟁올 하자는 첫용 음운학적Q~ 너무나 부삭한 소때에 꿇과하다. 

한글보다 풍&한 것에 우썩말이다. 우려말 발응조자 

제대로 못 적어 표준말 보급이 어려울 정도의 허술한 맞춤법을 그냥 가지고 언 

제까지 후쨌자랑. 한균자항만 할 켓인카? 한글 방춤법 보완흉 셔둘러 준비하 

자. 그해야 세종대왕싸 집현전 학띔째 후손으로서 부끄러융어 없을 것 



86 새국씩생활 처:]5련 재4호 <’ 엉년 져올) 

김쩡~ [H뿔령때 틀리눴 건21 

흩山 옳泳三 대통령와 우리쌀 발상에 푼제가 싫다는 것은 ￡래 전부터 L-꼈 

지만 지탕 필짜띠 생각은 이체 와서 巨山씨 발유 훈련흉 받E 있기엔 너무 바 

쁘입라는 것이따. 그러나 그는 지읍 자기 한 사람의 발음을 고치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더 보람있판 일훌 촬 추 었고， 마땅히 해야 할 위애 았다‘ 그가 

마음만 먹으면 국어순화. 표준어 발음 보급에 큰 공을 세울 수 있다. 그리고 

대총령은 정말 정치만 창 하떤 자겠약 이상한 l쌓융쯤션 용서 쌍을 수 있따‘ 그 

와 비슷한 취지의 글윷 필자가 이미 1987년에 ‘방송과 A뿌리’ 라는 수뭘로 

발요한 적 야 있다. 거치서 소급 안용하먼. 

‘…표준말이거나 사투리거나 그런 것쯤은 야예 쁨체가 안 될 때도 있다. ‘문체 

까 그 사참 자신， (Le style l'homme même)이힘 양 말도 있지싼 사람 겸됨이 

말에 나타난다. 가령 진실이 오붓야 당긴 말. 결곡한 인품이 드러나는 말. 어떤 

S영생융 정진하얘 입신(入神) 경치에 이흔 λ}람이 아무렇셰나 풋 던지상 

뭇한 한 마디 9긴한 발， 이런 말은 했준말 뭇는 사투리 이전에 그 인품이 와 땅 

지 때문에 감동슬 주기::r. 하.Jl 갱의 (용意)가 저절~ 우러나게도 한다. 아치 추샤 

(秋뾰 쌀써라또 보는 느낌이다， 사쭈따라도 쫓으니 냐는 δ낸 할융 많씨 듣고 

다. 그러나 방송인의 말. 그것도 직업적인 방송인의 말이 사투리 말버릇을 못 벗 

경우에는 활자(댔字) 아닌 헬 G훨筆)로 흰 신문윷 대하섰 

느낌이 드는 것을 금할 수가 없다’ (隨想集 : 홈짧에 불을 밝히고. 第三企劃.

1987) ) 

그러니 뻐통행이 부패 비리 척결. 부정선꺼 일소 갇은 역사적 과업을 성공적 

으찮 수행하여 국민의 지지앓 크게 멜기반 하혐 λ}실 부정확한 발상쯤은 샤람 

들이 얼마든지 견딜 수 있을 것 이다. 그러나 직업 방송인의 틀린 발음을 우리 

가 따냥 샅고 천다기한 õ}는 것은 쩌느 값 보나 옳지 않다 

C영국이 BBC영어를 앞세우고 “세계화”를 이루뭇 한국은 표준 한국어 발음을 

세체 딴 나라 사랍들한업l 알해고 자료치논 것으혹 ‘세계화’ 내용의 중요 일부 

를 창아야 한다1 보는헤. 지쟁처령 국내 뷰스방양에셔초차 짝만분혈을 조창할 

만큼 표준말 말음 사용이 안 된다면 우리의 “세계화”는 그야말로 빛좋은 ‘개살 

구’ 냐 희떠운 ‘ m遭神’ 싹에 얀 될 염려까 샀다‘ 훼하에 리갤려외 김은 I썽찌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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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으면 따로 지시를 하지 않아도 되겠지만 그런 사람이 없으면 대통령 자신 

이 자기의 발음은 어떻든 간에 대통령의 큰 경륜과 강한 의지로. 주저하지 말 

고 방송언어 발음을 철저히 순화시켜. 지금 ‘사투리 범벅’의 대명샤 밖에 안 

되는 K8S 한국어를 8BC 영어 • NHK 일본어처렴 표준 한국어 발음의 대명사가 

되는 데까지 격상시켜 놓아야 한다. 그러면 그 공적은 대통령의 어느 공적 못 

지 않게 우리 문화샤에 우묵하고 찬연하게 기록될 것을 의심치 않는다. 김영삼 

대통령의 옳은 일에 대한 신념을 믿으며， 선진 유럽의 리셜리외 못지 않게 훌 

훨語짧音--放送政策을 강력히 추진할 지혜로운 결단을 간절히 촉구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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